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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남도당

2015년 10월 15일(목)
대변인 : 어기구 위원장(010-3433-7084)

담  당 : 이영구 정책실장(010-2390-682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19-37 승지빌딩 503호 / 041-569-1500

※ 10월 15일(목) 18시 이후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자료는 행사 후 20시 경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 돌입

15일부터 충남 각지에서 반대 서명운동 및 1인시위 전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한 후,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이 ‘친일・독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에 따르면 15일 오후에 긴급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정교과서 반대를 결의한 뒤, 장소를 옮겨 천안 철탑공원에

서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소열 위원장은 “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고 설명한 뒤, “친일과 독재

의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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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나소열 위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

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소개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과 독재는 

나쁜 것이라는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충남도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나소열 충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하여 지역위원장, 지방의

회 의원, 핵심당원 및 천안시민 100 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15일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 발대식

을 진행한 후, 매일 지역위원회별로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서명운동과 1

인 시위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